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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님도 성자도 자기 상대를 창조하신다. 인생도 그러하다.

2. 상대로 인하여 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3. 상대로 창초 목적을 이루고 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반드시 두 개씩 두 감람

나무같이 창조해 나간다. 하나는 내적으로, 하나는 외적으로 쓰려 한다.

4.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삼위의 상대체인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그 사람

의 영을 창조하신다. 이 영체는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영으로 존재하는 천사들

과는 다르다. 하늘나라의 영들은 남자와 같다면, 세상에서 육을 통해 만든 영

들은 여자와 같다. 고로 다르다.

5.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상대체가 되기 전까지는 하늘나라의 자체적인 상

대들과만 창조 역사를 이루고 하늘나라만 창조해 나갔다. 영들끼리 영의 세계

만 창조해 나갔다.

6. 하나님은 지상에 근본적인 상대체를 창조하시고, 이제는 절대 상대적 기쁨

과 이상을 누리신다. 그리고 그 상대를 통해 지상세계 창조 역사를 계속해 나

가신다. 또한 상대체 육신을 통해 창조한 영들이 천국에 가게 되니, 그 전에 

천국에 다른 세계를 창조하고 계신다. 곧 성약성, 신약성, 구약성 세계들이다. 

지상의 구원받은 영들로 인하여 전에 창조하지 못했던 수만 곳의 하나님 주관

권 영계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상대체인 인간의 육과 영을 창조하셨으니, 그

로 인해 천층만층의 영의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7. 선생이 성자 주님과 함께 산속에 있으면서 기도할 때는 따르는 상대가 없기

에 월명동을 만들 필요가 없었고, 상대가 없으니 만들 수도 없었다. 성자 역시 

상대인 선생을 만나기 전에는 월명동을 만들 필요도 없었고, 상대가 없으니 만

들 수도 없었다. 선생이 복음으로 인해 상대체를 만나니, 하늘 편인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따르는 자들을 통해 월명동을 만드셨다. / 이와 같이 천국

의 상대 세계인 지상세계가 있으므로 그로 인해 성삼위께서 창조하시는 것이 

엄청나게 달라졌다. 성약성은 크기가 지구의 40배가 넘는다.

8.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자기 가족들과 있을 때는 자체 세계 창조를 한다. 그

러나 사랑하는 애인이 생긴 후부터는 상대로 인해 새롭게 창조를 한다. 그러다 

결혼하면 집도 짓고 정원도 만들면서, 상대로 인한 새 창조가 계속된다. / 이

와 같이 하나님도 상대체인 지상의 인생들로 인하여 그에 맞는 창조를 해야 

되니, 인간을 창조하기 전보다 비교가 안 되게 천국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

다.

9. 목적 있는 창조다. 조건 대가 창조다.

10. 하나님도 그냥은 창조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어떤 대상의 이유로 인해 창

조하신다.

11. 지상에 하나님의 뜻이 발전돼야 천국도 하나님의 뜻이 웅장하게 발전된다.

12. 자기 육신이 발전해야 자기 영이 발전된다. 이와 같이 육계인 지상에 하나

님의 뜻이 발전돼야 영계인 하나님의 세계 천국도 발전하고 번창한다.

13. 섭리사도 상대가 전도하여 번창하고, 강하고, 이상적이어야 거기에 따라 

무엇을 더 만들고 창조하여 발전해 가게 된다.

14. 모두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상대는 되었다. 이제 모두 온전하게 웅장하게 

커야 된다. 크는 대로 하나님도 성자 주님도 창조해 나가신다.

15. 자신이 성자 본체와 분체의 상대가 됐다면 이제 됐다. 이제 웅장하게 키우

면 된다. 그래야 주체이신 성자 본체와 분체와 함께 웅장하게 역사를 이뤄 갈 

수 있다.



16. 가령 하나님께 “하나님, 성약성에 이런 건물 하나 지어 주세요.” 하면, 지

어 주신다. 말로 짓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자 본체와 분체의 상대

가 되어서 육신의 행실로 원하는 건물을 창조해 나가면 육계에서 이루어지듯

이, 천국에서도 건설해 나간다.

17. 땅에서 이뤄야 하늘에서도 이루게 된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게 된

다.

18. 땅에서 완성되지 않으면 하늘의 것도 완성되지 않는다. 


